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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역경후성장 모형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검증

현숙자*

초 록
 

본 연구는 역경후성장 모형의 핵심경로를 기반으로,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개입을 통해 역경후성장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279명을 대

상으로, 역경후성장, 자기자비, 침투반추, 의도반추를 측정하여, 매개된 조절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자기자비는 의

도반추, 역경후성장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으며, 침투반추와 의도반추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둘째, 역경후성장 모형의 핵심경로를 재검증한 결

과,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의도반추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침투반추는 역

경후성장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끼치지만, 침투반추는 의도반추를 매개로 역경후성장에 이를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침투반추는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통해 의도반추를 

더 증가시켰다. 넷째,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경로에서 자

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경로에 이어 역경후성장으로 연결됨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인 침투반추가 자기자비와의 조절효과를 통하여 의도반추를 확장시킨 후, 역경후성장

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상담실제의 시사점과 추후연구의 

제언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역경후성장, 자기자비, 침투반추, 의도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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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5년 대한민국 사망원인’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대∼30대 사망원인의 1순위는 

자살이었다. 20-29세 사망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41.3%로 10대(27.1%)와 30

대(35.5%) 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층 정신건강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심리적 고통의 원인은 과도한 경쟁이나 취업난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2016년 ‘한국과 OECD 교육협력 성과’ 국제세미나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들 중에서 25세에서 34세 청년 인구의 대학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면서도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했다(한국대학신문, 2016). 그러므로, 

대학생의 취업준비 스트레스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응답비율이 

2008년 46.1%에서 2010년 65.2%, 2012년 69.2%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 인간관계, 직업결정,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적, 심리적으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가 30세까지 연장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적 분위기 속에서 발달과업에 대한 부담감, 미래에 대한 걱정, 과도한 경쟁 등의 역

경이 대학생 집단에 가중되고 있다(최우경, 2013). 

그런데,  Joseph & Linley(2009)는 역경과 실패 경험을 긍정적 학습의 기회로 삼고 

심리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 

역경후 성장을 경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학생 상담과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역경을 긍정적 학습경험으로 삼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을 살펴보면, 감사성향과 의

도반추(김아라, 이승연, 2016; 서유진, 이규미, 2016), 긍정적 재평가, 계획 다시 세우

기, 긍정적 초점변경(임선영, 권석만, 2013), 삶의 의미(송주연, 이희경, 2010), 정신화

(김태사, 안명희, 2013), 인지적 유연성, 시간관(한정숙, 최윤경, 2014) 등이 있다. 그

리고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의도반추, 통제감(민지원, 2014), 자아탄력성, 사회적지

지(정은경, 하양숙, 2014), 인지적 유연성,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임선영, 권석

만, 2012), 삶의 의미(고주희, 송현주, 2015) 등이 역경후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최근 역경후성장에 대한 국내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다소 산

발적으로 변인간 관계만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Triplett, Tedeschi, 

Cann, Calhoun, & Reeve(2012)는 역경후성장에 대한 기존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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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핵심신념, 침투반추, 의도반추, 역경후성장, 역경후스트레스, 삶의 의미, 삶

의 만족 변인들의 경로모형을 정립하였다. Triplett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침투반추는 역경후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에 해당이 되며, 침투반추는 의도반추를 

거쳐야만 역경후성장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침투반추, 의도반추, 

역경후성장에 이르는 핵심경로가 한국 대학생 집단에서도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으며, 역경후스트레스의 유발요인이 되는 침투반추를 조절하는 변인을 찾아, 

대학생 집단의 상담 및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역경경험 후에 유발되는 역기능적 반추로 인해 자기비난과 부적절감을 경험

하게 되며(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Harper, & Arias, 2004; Kessler, & 

Bieschke, 1999; Kim, Talbot, & Cicchetti, 2009), 이러한 자기비난과 부적절감을 긍

정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자기자비의 활용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이 있다(Leary & MacDonald, 

2003; Neff, 2003b). 즉, 역경과 실패를 경험했을 때, 자기자비가 높은 사람은 유대감

과 안녕감으로 연결되어 긍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자기자비가 낮은 사람은 

자기비난이 높아지면서 대안적 사고와 심리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Gilbert, 1993; Gilbert & Tirch, 2009). 

그러므로, 자기자비가 침투반추를 조절한 후 의도반추의 매개과정을 거쳐 역경후성

장에 이를 수 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역경

그렇다면, 외상, 스트레스, 역경과 같은 유사한 개념들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어떤 

범위로 정의 내려야 하는가? 

Tedeschi와 Calhoun(2004)은 “외상은 인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위기”라고 정의

하였다. 그 예로는 자연재난, 성폭력, 화재, 전쟁 경험, 테러, 강력 범죄, 교통사고, 신

체적 부상, 골수이식이나 암 등의 질병, 이혼, 장애 아동의 출산, 신체적 정신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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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한 다양한 폭력 경험들이 있다(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최승미, 2008; 

Tedeschi & Calhoun, 2004).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스트레스로는 중대한 생활사건(major life events)과 일

상적 생활사건(minor life events)으로 구분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중

대한 생활사건은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이혼, 자신의 질병, 해고 등이라 볼 수 있고, 

일상적 생활사건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등이라 볼 

수 있겠다(De Wilde et al, 1992; Reynolds & Mazza, 1998). 일상적 생활사건은 중

대한 생활사건보다 임상적인 영향력은 적을지 모르나, 빈번하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심리적 건강과 사회적 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임숙빈, 정철순, 2002; 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의 진단 기준이 명시된 ‘외상’이 아닌 인간 보편

적으로 경험되는 ‘역경’을 채택하고자 하며(Joseph & Linley, 2009), ‘일상적 생활사건, 

생애 주요 위기와 같은 범위의 스트레스를 역경’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이옥희, 

2015). 그리고 대학생 집단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역경은 ‘학업, 진로, 인간관계, 

건강, 취업, 대인관계 기술 등’으로 밝혀진 바 있다(이은희, 2004) 

2. 자기자비

‘인간이 역경을 어떻게 대처하느냐’하는 질문을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심

리학적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류는 생존을 위해 수천만년동안 역경

의 대처방식을 진화시켜왔기 때문이다(Bolles, 1970; Raugh et al., 1996). 역경에 직

면하더라도 자신을 위로하고 따뜻한 심상을 떠올리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정서적으로 안정화되어 적응적 대처를 할 수 있다(Rockliff, Karl, McEwan, Gilbert & 

Matos, 2011). 이는 자기자비의 역할과 유사한데, 자기자비는 역경과 실패에 당면하더

라도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켜 삶의 목적과 사회적 지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조현주, 2011; Fredrickson, Cohn, Coffey, Pek & Finkel, 2008). 

Greenberg와 Paivio(1997)는 역경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 위협 대처반응에

서, 자기진정 상태로 전환할 수 있어야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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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의 하나인 자기자비는 안정감을 회복하면서 자기비난과 같은 위협체계의 활성화

를 막고 자기위로 체계를 활성화시킨다(Depue & Morrone-Strupinsky, 2005a; 2005b). 

그리고 Gilbert(2005)는 자기자비가 자신을 정서적으로 돌보면서, 연결감과 심리적 안

녕감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Depue & Morrone-Strupinsky, 2005a; 2005b).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기자비(self compassion)의 개념을 정리

해 보자. Neff(2003a; 2003b)가 정의한 ‘자기자비(self compassion)는 고통이나 실패의 

상황에서 엄격하게 자기비난을 하기보다 자신을 친절하게 이해하고, 역경 경험을 보

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고통스런 생각과 감정들에 과잉동일시하기보다 균

형 잡힌 알아차림을 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그리

고 자기자비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Germer & 

Neff, 2013), 자신이 비록 취약하고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타인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Neff, 2011b). 

자기자비의 특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자신의 실패나 약점을 용서하며 부족

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다(Neff, 2003a). 둘째는 주관적인 반응에 

의해 소진이 될 수 있는 자기 동정과 달리, 자기 자비는 자신과 타인이 연결되어 있

다는 상호연대감과 정신적 여유 공간을 갖는다는 것이다(Neff, 2003a; 2003b). 셋째는 

스트레스 사건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이다(Leary & MacDonald, 

2003). 넷째는 정서조절전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고통스런 경험을 균형 잡힌 

정신적 조망으로 바꿔서 긍정적 감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Neff, 2003b). 

Lee(2005)는 사례연구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는 내담자에게 비판적 사

고를 재구성하기 위해 자기 자비, 수용, 온정을 상상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개입이 긍

정적 변화를 하게 된 전환의 계기임을 언급하였다. Gilbert와 Iron(2005)은 자기자비

가 역경경험에 대한 재평가(re-evaluating)를 돕고 자기자비 훈련을 통해 새로운 자원

들의 발견과 패턴의 창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하였다. 결국, 특질적인 자기자비와 별도

로, 훈련을 통해 상태 자기자비의 함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김유진, 장문선, 2016; 

Gilbert & Iron, 2005). 그러므로, 이러한 자기자비를 함양함으로써, Joseph와 Linley 

(2009)가 주장하는 역경을 통한 긍정적 심리변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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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경후성장

Carl Rogers는 성장을 향한 발달적 경향을 강조하였으며, 역경 경험을 긍정적으로 

조절(accommodation)하기 위해 유기체적 평가과정(organismic valuing process)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Christopher, 2004; Joseph, 2003b; Joseph et al., 2005). 이는 파

괴적인 행동이 아닌 건설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Rogers의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fully functioning person)과 Maslow의 자기실현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Rogers, 1963; Maslow, 197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매우 도전적인 환경에 대해 

투쟁한 결과, 얻게 되는 주관적이고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역경후성장이라 정의하

고자 한다(임선영, 2013; Linley & Joseph, 2004). 역경사건에 대한 투쟁은 기존의 핵

심신념이 붕괴되면서 인지과정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한다(Calhoun & Tedeschi, 2006; 

Janoff-Bulman, 1992, 2006; Linley & Joseph, 2004; Phelps, Forbes, & Creamer, 2008). 

그렇다면, Triplett et al.(2012)이 주장하는 역경후성장 모형에서 긍정적 심리변화에 

기여하는 핵심경로를 살펴보자. 첫번째 침투반추과정은, 충격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사

건에 대해 원하지 않는데도 부정적 생각이 되풀이해서 떠오르는 것이다(Greenberg, 

1995). 두 번째 의도반추 과정은, 역경사건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이고 목

표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Cann, Calhoun, Tedeschi, Triplett, Vishnevsky, & 

Lindstrom, 2011). 세번째 역경후성장 과정은, 대인관계의 깊이가 증가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내적 강점이 발견되고, 영적 관심이 증가하고, 삶에 대한 감사가 더 늘어난

다는 것이다. 즉, 침투반추는 의도반추를 거쳐야만 역경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로이다. 침투반추는 역경후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이며, 의도반추는 역

경후성장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변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Triplett et al., 2012). 그러

므로, 침투반추는 과각성, 회피, 재경험과 같은 역경후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침투반추를 의도반추로 끌어올리는 것은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침투반추가 의도반추로 전환되는데 기여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경험적 연

구가 매우 부족하다(Tedeschi & Calhoun, 2004). 국내연구에서는 침투반추와 의도반

추의 관계를 탈중심화, 기본심리욕구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침투반추가 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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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탈중심화 영향력이 더 작아졌으며(엄미선, 2014), 침투와 의도반추 진행과정 전반

에 걸쳐 기본심리욕구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김진목, 2015). 이 연구들은 침투반추

의 역기능을 완화할 확실한 심리기제를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민지원(2013)

은 침투반추와 의도반추가 통제감을 매개로 하여 역경후성장에 이르는 경로를 확인하

였으나, 통제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경을 경험한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침투반추를 완화하기 

위해 자기자비의 조절변인을 투입하여, 의도반추와 역경후성장의 증진 가능성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Triplett et al.(2012) 

이 주장하는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의도반추의 매개효과를 재검증하고자 

한다. 둘째, 침투반추와 의도반추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자기자비가 침투반추를 조절하여 의도반추와 역경후성장

으로 발전되는 매개된 조절모형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제시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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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대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자기자비, 역경후성장, 

침투반추, 의도반추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참가자 중 남자 108명 

(38.7%), 여자 180명(60.9%), 무응답 1명(0.4%)이었고, 1학년 16명(5.7%), 2학년 37명

(13.3%), 3학년 88명(31.5%), 4학년 85명(30.5%), 무응답 53명(19.0%)이었다.  

2. 측정도구

1) 반추 척도(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 ERRI)  

사건 관련 반추 척도(ERRI)는 Cann et al.(2011)이 개발한 2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

문지로 주요 생활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한 후 발생하는 인지적인 과정인 침투반추

(Intrusive Rumination, 10문항)와 의도반추(Deliberate Rumination, 10문항)를 측정하

는 도구이다. 침투반추 문항은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해 자꾸 생각하

곤 한다.”이며, 의도반추 문항은 “나는 그 경험을 통해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는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이다.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

당 영역의 반추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판 사건 관련 반추 

척도를 타당화한 안현의, 주혜선, 민지원와 심기선(2013)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Cronbach ⍺)는 침투반추와 의도반추 모두 .9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Cronbach ⍺)는 침투반추 .94, 의도반추 .91로 나타났다. 

2) 역경 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 

역경을 경험한 후 긍정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Teceschi와 

Calhoun(1996)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역경후성장 척도의 문항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던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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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등이다.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점 척

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5가지로 새로운 가능성의 발견(new possibilities), 

대인관계의 향상(relating to others), 내적 강점의 발견(personal strength), 영적 관심의 

변화(spiritual change), 삶에 대한 감사(appreciation of life)가 이에 속한다. 송승훈, 

이홍석, 박준호와 김교헌(2009)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 ⍺)를 

.94로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3) 자기-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S)

본 연구에서는 Neff(2003a)가 개발한 자기 자비 척도(Self-compassion; SCS)를 사용

하였다. 총 26개 문항으로 하위요인은 6가지로 자기친절, 자기비판, 보편인간성, 고립, 

마음챙김, 과잉동일시로 구성되어 있다. 6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비판, 고립, 과잉

동일시는 역산 문항이며, Neff(2003b)의 연구와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SCS)를 타당

화한 연구(김경의, 이금단, 조용래, 채숙희와 이우경, 2008)에서 불일치한 상관결과를 

보인 바 있다. 노상선, 조용래와 최미경(2014)의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의 적응적 요소

(자기친절, 보편인간성, 마음챙김)와 부적응적 요소(자기비난, 고립, 과잉동일시)를 구

분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그러므로, 역산문항은 자

기자비를 설명하는데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연구자는 자

기친절, 보편인간성, 마음챙김의 세 가지 적응적 요소만을 합산하여 자기자비 점수로 

설정하였다. Neff(2003b)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는 .92로 나타났으며, 

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SCS)를 타당화한 김경의 등(2005)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는 .87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자비척도의 13개 적응적 문항(자기친절, 보편인

간성, 마음챙김)의 내적합치도(Cronbach ⍺)는 .86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의 내적타

당도를 살펴보면, 자기친절 .74, 보편인간성 .78, 마음챙김 .74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과 Hayes(2013)의 PROCESS 통계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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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통계를 산출하여 기술적 경향을 파악하였다. 셋째,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

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의 관계

에서 의도반추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고 부트스트

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자기자비가 

침투반추를 조절하여 의도반추와 역경후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회

귀분석과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Ⅳ. 연구결과

1. 기술통계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표1에 제시하였고 자기자비는 의도반추, 역경후성장과 정

적상관을 보였다(r=.345, p<.001; r=.503, p<.001).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은 관련성이 

없었으나, 침투반추와 의도반추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r=.351, p<.001). 이러한 침투

반추와 역경후성장의 관련성 없음과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정적상관은 엄미선(2014)

과 민지원(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1

측정변인 간 상관계수 (N=279) 

침투반추 역경후성장 의도반추 자기자비

침투반추 - 　 　

역경후성장 .001 -

의도반추 .351 * .459 * -

자기자비 -.051 .503 * .345 * -

M 1.99 3.37 2.38 2.77

SD .80 1.09 .77 .68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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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 분석

1) 매개효과  

Shrout와 Bolger(2002)가 제시한 매개효과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순차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침투반추가 의도반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 분석하였고, 

효과크기는 .123으로 나타났다(p <.001). 이는 침투반추가 높을수록 의도반추가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침투반추와 의도반추가 역경후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침투반추는 부적으로(t=-3.103, p<.001), 의도반추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9.202, p<.001), 효과크기는 .239(p <.001)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Shrout & Bolger, 2002; Preacher, Rucher & Hayes, 2007), 부트스트래핑으로 재추

출된 표본수는 10,000개였다. 이를 95%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개수의 하한값과 상한

값을 구하여 표 3에 제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0.149, 0.352로 

나타났고, 95% 신뢰구간에 0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의도반추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Preacher et al., 2007). 

표 2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의 관계에서 의도반추의 매개효과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β t R2 ΔR2 F

1 침투반추 의도반추 .333 .351 6.185*** .123 .120 38.255***

2
침투반추 역경후

성장

-.240 -.175 -3.103**

.239 .234 42.337***

의도반추 .743 .520 9.202***

* p <.05, ** p <.01,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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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의도반추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매개효과 Boot 95% 신뢰구간

계수 표준오차 하한값 상한값

의도반추 .242 .051 .149 .352

2) 조절효과 

침투반추가 의도반추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정도에 따라 의도반추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자비에 대해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조절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였다(Aiken & West, 1991). 그리고 조절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단순기울기 검증을 통하여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

하였다.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조절효과에 대한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1단계로 독립변수는 침투반추를, 조절변수는 자기자비로 설정하였고, 2단계에서 상

호작용항(침투반추×자기자비)을 추가한 결과를 살펴보면, R2 변화량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ΔR2=.258, p <.001). 즉, 침투반추가 의도반추에 미치는 영향은 자

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다. 

자기자비의 조절효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변인인 침투

반추와 조절변인인 자기자비의 평균,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 점수, 그리고 1 표준편

차 아래 점수를 얻은 응답자들의 준거변인 측정치를 계산하여 조절효과의 형태를 확

인하였다. 또한 예측변인과 결과변인간 관계를 나타내는 단순회귀 선들의 기울기와 

각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Aiken & West, 1991; Cohen et al., 2003). 

위 방법에 따라 자기자비의 평균과 표준편차 점수를 사용하여 자기자비가 높을 때

와 낮을 때 각각의 경우(즉, M, M+1SD, M-1SD)에 따른 회귀선을 도출함으로써 침투

반추와 의도반추의 관계 변화를 확인하였다(그림 2). 침투반추와 자기자비가 모두 높

을 때 의도반추가 가장 높았으며, 침투반추와 자기자비 정도가 모두 낮을 때 의도반

추 수준도 가장 낮았다. 그리고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영향력

은 침투반추가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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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값을 이용하여 조절효과에 대한 회귀선의 기울기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는데, 모든 수준에서 침투반추와 의도반추 관계에 대한 회귀선이 

유의하였다. 즉,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4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 

결과

변인
예측변인 B β t R2 ∆R2 F

의도

반추

침투반추 .351 .370 7.046***

.254 .249 46.229***

자기자비 .409 .363 6.902***

침투반추✕
자기자비

.161 .109 2.089* .266 .258 32.657***

* p <.05, ** p <.01, *** p <.001

그림 2. 침투반추와 자기자비와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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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른 단순회귀선 유의성 검증 결과 

B 표준오차 t LLCI ULCI

자기자비

-1SD .2443 .0713 3.4285** .1040 .3846

M .3536 .0496 7.1350*** .2560 .4512

+1SD .4630 .0729 6.3516*** .3195 .6065

* p <.05, ** p <.01, *** p <.001

 

3) 매개된 조절효과 

매개된 조절효과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결합된 형태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효과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며, 이어 매개변수는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매개된 조절효과라 한다(Preacher et al., 2007). Preacher et al. (2007)은 매

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개효과, 조절효과, 매개된 조절효과를 순

서대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Hayes(2013)의 PROCESS를 이용하여 매개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검

증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침투반추와 자기자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t=2.043, p <.05), 의도반추는 역경후성장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t=9.302, p <.001). 그러므로, 침투반추가 의도반추를 거쳐 역경후성장

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의 수준에 따라 의도반추의 값이 달라질 수 있음

이 확인되었다. 매개된 조절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자기자비의 값이 커질

수록 조건부 간접효과(boot 매개된 조절효과)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 M+1SD, M-1SD 수준에서 신뢰구간 내에 0을 포함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므

로, 매개된 조절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인 매개된 조절모형의 분석 결

과를 그림 3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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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결과 

결과변인: 의도반추

비표준화 계수
β t

B 표준오차

상 수 2.375 .040 59.232***

침투반추 .351 .051 .372 6.948***

자기자비 .414 .059 .367 7.016***

침투반추 × 자기자비 .158 .078 .109 2.043*

결과변인: 역경후성장

비표준화 계수
β t

B 표준오차

상 수 1.593 .199 7.984***

침투반추 -.240 .077 -.175 -3.103**

의도반추 .743 .0081 .520 9.302***

* p <.05, ** p <.01, *** p <.001

표 7

자기자비 수준에 따른 조건부간접효과

자기자비
조절변수의 각 수준별 조건부간접효과

boot 간접효과 boot 표준오차 boot LLCI boot ULCI

의도

반추

-1SD(-.6799) .1807 .0624 .0693 .3133

M .2608 .0516 .1689 .3692

+1SD(.6799) .3408 .0648 .2277 .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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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구모형(매개된 조절모형)            

Ⅴ.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역경 경험이 긍정적인 학습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을 근거

로(Joseph & Linley, 2009), 역기능적인 침투반추가 어떠한 경로를 거쳐 역경후성장에 

이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Triplett et al. (2012)은 침투반추가 의도반추를 

거쳐야만 역경후성장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인 침투반추가 의도반추로 전환되는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기자비의 조절 역할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투반추는 자기자비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의도반추에 영향을 끼친 후

에, 역경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매개된 조절모형을 검증하였다. 침투반추와 자

기자비가 모두 높을 때 의도반추가 가장 높았으며, 침투반추와 자기자비 정도가 모두 

낮을 때 의도반추 수준도 가장 낮았다. 그리고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관계에서 자기

자비의 영향력은 침투반추가 낮을 때에 비해 높을 때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침투반추에서 의도반추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기자비와 같은 정서조절전략을 

추가로 활용할 경우에, 침투반추가 가지고 있는 역기능적인 인지처리 양상들이 완화

되면서 의도반추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이고, 이어서 역경후성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긍정심리학의 등장 이후에 역경이나 고난의 경험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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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내적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흐름이 생겨났고 이러한 역경

후성장의 심리기제들을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유연화, 2010; 

하진의, 2013; Triplett et al., 2012). 그런데, 최근 역경후성장의 연구를 선두해 가고 

있는 Tedeschi와 Calhoun의 이론모형(2004)과 실증적인 경로모형(Triplett et al., 

2012)에서 검증된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의 관계를 토대로, 적응적인 정서조절전략들

을 탐색해 가고자 하는 국내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진목, 2015; 민지원, 2014; 엄

미선, 2014; 하진의, 2013). 

이러한 국내 연구들 중에서 침투반추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침투반추가 높을 때 탈중심화 영향력이 더 작아졌거나(엄미선, 2014), 기본심리욕구 

조절변인이 침투반추와 의도반추 진행과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김진목, 2015).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침투반추의 역기능을 완화할 확실한 심리기제를 찾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침투반추가 역경후성장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경로

과정에서, 침투반추가 높을 때 자기자비의 영향력이 더 강해지면, 의도반추도 더 증가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침투반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역경후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만약 자기자비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면 의도반추와 역경후성장으

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자비의 매개된 조절효과는 자기자비의 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의 

기능을 확인한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한다(고은정, 2014; 유연화, 2010; 하진의, 2013; 

Leary & MacDonald, 2003; Neff, 2003b). 

최근 대학생들이 체감하는 취업경쟁, 경제적 어려움, 관계갈등과 고립 등의 역경을 

겪을 때, 역기능적 침투반추로 인해 자기비난과 부적절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Andrews, Brewin, Rose, & Kirk, 2000; Harper, & Arias, 2004; Kessler, & Bieschke, 

1999; Kim, Talbot, & Cicchetti, 200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경의 부적응적 요

소들을 자기자비를 활용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반추와 내적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침투반추는 역경후성장에 부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의도반추를 거쳐 

역경후성장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침투반추 

수준이 높을수록 역경후성장 수준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침투반추 수준이 높은 사

람들이 의도반추로 진행될 기회를 갖게 되면 역경후성장도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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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인지처리전략의 특성을 보이는 침투반추는 의도반추를 

거쳐야만 역경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안현의, 2013; 이

옥희, 2015; Calhoun & Tedeschi, 2004). 

그러므로, 침투반추의 증가는 역경후성장을 낮추는데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침

투반추가 높은 사람들이 의도반추를 많이 하게 되면 역경후성장의 확장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침투반추와 역경후성장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이

지 않았고, 침투반추와 의도반추는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침투반추와 역경후성

장의 관련성 없음과 침투반추와 의도반추의 정적상관은 엄미선(2014)과 민지원(2013)

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자기자비는 의도반추, 역경후성장과 정적상관을 나타

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자비와 침투반추가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었으나, 심현례

(2015)와 하진의(2013)의 연구에서는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경의 심각도 수

준이나 연구대상에 따른 차이로 추측되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연구대상 및 심각도 수

준을 분류하여 자기자비의 역할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상담과 교육 측면에서 시사점을 살펴보자. 첫째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과도한 경쟁으로 더 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에서, 대학

생들의 자기자비 함양을 위해 상담과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역경을 통해 역기능적인 침투반추가 활성화되어 심리적 통제력을 상실한 대학생에게 

자신을 친절하게 대하고 역경의 보편성을 수용할 수 있는 자기자비를 사용하게 함으

로써, 의도반추와 역경후성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커지도록 조력할 수 있다. 

둘째는 각 대학내 학생상담센터에서 자기자비를 상담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

담자 교육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실패나 스트레스에

서 보호하기, 부족하고 한계 있는 인간으로 존중하기, 고통스런 경험을 명료하게 보고 

긍정적 자기감각을 촉진하기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Leary & MacDonald, 2003; 

Neff, 2003a; Neff, 2003b).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투반추와 의도반추가 역

경후성장으로 이어지는 진행과정에서 자기자비가 침투반추의 역기능적 양상을 완화하

여 의도반추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확증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비의 실험절차가 요구된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역경후성장에 사용된 도구는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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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역경후성장 질문지를 통해 얻어진 결

과가 대학생의 실제 대인관계 향상과 생활 전반적인 적응 행동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투반추, 의도반추, 역경후성장의 관계 및 자기자비의 기능이 적

응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의 대

상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심각한 외상을 경험한 임상집단을 대표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들이 보고한 고난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역경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심각도 수준도 낮게 보고하였기 때문에 침투반추, 의도반추

에 여러 수준을 보이는 집단의 특성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추를 통

한 적응적인 경로와 부적응적인 경로에 대한 확인은 물론,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을 

통한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측정이 동일한 시점에서 측정되어 연구결과에 대한 제한적인 해석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종단설계를 통해 역경을 경험할 때 침투반추가 활성화됨을 자각한 뒤에 

침투반추가 자기자비의 경험을 통해 완화가 되어 의도반추를 확장시키는 것인지 그리

고 자기자비의 기능이 어느 정도 지속되고, 효과를 보이는지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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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sting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posttraumatic growth

Hyun, Suk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liberate rumination and intrusive 

rumination in order to prove that this intervention could cause posttraumatic 

growth to increase. A total of 279 undergraduate students were asked to complete 

questionnaires regarding the four variables such as posttraumatic growth, 

self-compassion,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The data were 

worked out through PASW 18.0 and SPSS Macro to analyze mediated moderation 

of self-compassion as a research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while intrusive rumination, posttraumatic 

growth and self-compassion were not correlated. Additionally, posttraumatic growth, 

deliberate rumination, and self-compassion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mediating model showed deliberate rumination partially mediated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posttraumatic growth. Thir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rough the moderation of self-compassion, intrusive rumination effectively 

caused deliberate rumination to increase. Fourth, mediated moderation of 

self-compassion was investigated as a research model. Accordingly, self-compassion 

significantly moderated between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through the moderation of self-compassion, instead of intr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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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increased and it could be linked with 

posttraumatic growth subsequently.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se findings for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together with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posttraumatic growth, self-compassion, intrusive rumination, 

deliberate ru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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